
중부일보 창간 열다섯 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지방자치 시 의 개막과 함께 창간된 중부일보는 알찬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

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. 특히‘그늘 없는 경기도’와 같이 소외된

이웃을 위한 기획보도는 지방언론의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.

인천∙경기의 미래는 더없이 밝습니다.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물류∙비즈

니스 허브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고, 경기 북부는 첨단산업과 남북 교류∙협력의

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로, 경기 남부와 동부는 각

각 해상물류와 휴양∙관광 산업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될 것입니다.

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더불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

습니다. 이에 따라 수도권은 무분별한 과 에서 벗어나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해

지고,경쟁력과 삶의 질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.

중부일보에 거는 기 가 큽니다. 인천∙경기 지역이 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

곳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시 한번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,중부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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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부일보창간15주년축하메시지


